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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안내(고해성사는 미사15분전)


	본당 주일 미사
	15시 예수 성심 성당 (Herz-Jesu 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사제관)
	매주 : 월  없음  화 19:00  수 07:30

목 19:00  금  07:30

	
	성시간 : 매월 첫 주 목요일  19:00

	지방 공동체 미사
	Osnabrück : 둘째 주 토요일 17시

Hannover  :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Bremen     : 넷째 주 토요일 17시 30분


Bankverbindung :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 (Mission)

       Hamburger Sparkasse  BLZ : 200 505 50  Konto－Nr. : 1230 126 136

세계 평화의 날 (2008년 1월 1일) 교황 담화문 발표







출처 : http://www.cathms.or.kr/
□ 2008년은 국제연합의 ‘세계 인권 선언’(1948) 선포 60주년, 사도좌의｢가정 권리 헌장｣ 채택 25주년(1983), 첫 세계 평화의 날 거행(1968)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 이러한 뜻 깊은 기념일들에 비추어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평화의 공동체인 인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평화의 날(2008년 1월 1일) 담화문을 발표, “우리는 우연히 서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다”며 세상 사람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인류 가족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 담화문은 크게 ▲가정과 사회와 평화 ▲하나의 커다란 가족인 인류 ▲가정과 인류 공동체와 환경 ▲가정과 인간 공동체와 경제 ▲가정과 인간 공동체와 도덕률 ▲갈등 해소와 군비 축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교황은 먼저 “가정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첫 자리이며,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고, 인간 생명의 토대 위에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으로, 하느님께 제정된 최초의 자연 사회”라고 가정에 대해 정의했다. 

□ 교황은 이어 “가정은 처음으로 평화를 가르치는 꼭 필요한 교사”이며, “그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사회의 기초가 된다”며 가정과 사회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 교황은 또 “인류 가족의 집인 지구를 책임 있는 자유로써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며 자연 환경과 지구 에너지 자원의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나라들 사이의 자원과 부가 공동선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황은 특히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서의 전쟁과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 나라별 과도한 군비 경쟁 등을 우려하며, “책임자들이 좀더 확고한 결심으로 발전적이고 상호 합의된 기존 핵무기 폐기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첨부: 2008년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문 
 
<세계 평화의 날(World Day of Peace)> 

평화의 이념과 평화적인 해결 및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인 1월 1일에 지내며, 바오로 6세 교황이 1968년부터 이날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로 정했다. 
인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겪었음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이 전개되고 있고, 또한 핵무기의 등장으로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태롭게 되자 반전․평화․무저항주의가 대두되었으며, 국제 기구도 세계 평화를 심각한 문제로 논의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가톨릭 교회도 복음 정신에 의거해 세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고, 바오로 6세 교황은 “생명과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사랑이 지닌 가장 높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면서 1967년 12월 8일에 매년 1월 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낼 것을 선포하였다. 
이후 교황들은 매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평화를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 평등, 화해, 일치, 대화, 연대, 인권, 자유의 모든 개념을 포괄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병들고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의 옹호를 통해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뿌리내리는 것을 그 본질로 보고 있다.
리더십






       이제민 신부님의 낱말사전 중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지러운 것은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리더십이 강한 정치인, 종교인을 갈구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강한 의지, 박력, 능력 등을 내세워 자기의 리더십을 자랑하기도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자기의 힘을 자랑할 줄 모르는 모세는 리더십이 없는 존재였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만 탔지 무능하였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는 하느님의 명령에 모세는 끝까지 
자기는 말도 못한다는 둥 자기의 무력을 고백한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힘은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무력(無力)을 고백하는 힘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영도력은 이런 무력의 고백에 기초한 것이다. 
무력하기에 그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맡기고 백성을 위하여 한 몸을 바칠 수 있었다. 
백성을 위한 위대한 영도자는 모든 힘을 하느님께 맡긴 존재이다.
모세는 출생부터 자기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출생하자마자 죽음의 물에 버려진 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물에서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존재였다. 
누군가가 물에서 건져주었기에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고 
그 후 긴 시간 그의 운명은 자기를 건저 준 사람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었다.
파라오의 딸이 아니라 도둑이 그를 구해냈다면 그는 도둑의 아들로 자랐을 지도 모른다. 
그의 근본은 무력이었다. 
이집트에 사는 동안 이집트의 지혜와 힘을 배웠지만 그의 근본은 ‘모세’, 
누가 구해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다. 
그는 그렇게 일생을 살았다. 
무력하여 이집트를 도망쳤고 이집트를 탈출하여서도 사막에서 무력하였다. 
하지만 무력에 자기의 존재를 걸고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다.
지도자는 하느님의 힘으로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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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家庭  家庭 마다

우리 주님의 萬福을 가득히 

받으시기를 祈願합니다.

2007년 12월에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사목협의회 사목위원일동
(((((((((((((((((((((((((((((((((((
십이월달 우리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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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절 한독 합동 바자회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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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선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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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성탄:.산타 할아버지와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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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송년회 일등 상품은 어디로....
	영 명 축 일


▶ 함부르크   1월 영명축일
3일

제노베파 (St. Genevieve)
  
이채옥, 허연화
19일
피 아 (St. Pia )


  
현지민 
20일
세바스티안 (St. Sebastian)  

서세원, 이 훈. 
21일
아녜스 (St. Agnes)

  

유곡지, 김잔디,
 








정진아, 김혜원 
27일
안젤라 (St. Angela Merici)

남창순, 최희주,
 








윤은령, 윤혜진 
28일
만프레드 (Manfred)

Groensel, Eilinghoff
토마스 아퀴나스 (St.Thomas Aquinas)

현윤건, 









백정선
30일
마르티나 (St. Martina)


박(배)연자 
31일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강석길, 손수득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 리 들 의  정 성


	주 일
	12월2일
	12월9일
	12월16일
	12월23일
	12월24일 

	  계(€)
	                추 후 알 림


	주 일
	12월25일
	12월30일

	  계(€)
	     추 후 알 림


	신    심    단    체      및     모   임

	레지오마리애
	매주 화요일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기도회
	매월 둘째주 목요일 19시 미사후
	사제관 친교실

	청년성서모임
	매주  주일13시
	예수성심성당 친교실


	반             모            임

	반
	일   시
	장    소

	둥글레반
	1월20일   미사후       
	   손수희 (모니카) 님 가정           

	비둘기반
	
	   추 후 알 림

	살롬반
	1월19일  19:00시 
	  김호현 (크리스티안) 님 가정 
  Baarkamp 7a   22529 HH

	햇빛반
	1월4일   18:30시   
	   백정선 (토마스) 님 가정

	예사모반
	
	   추 후 알 림 


	공  동 체  소  식


( 대림절 한독 합동 바자회를12월 1일부터 2일 양일간 교우형제 자매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한독 합동 바자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날 총 판매금은 1685 유로이며 음식재료로 458.47 유로를 지출하였습니다. 남은 금액의 약 80% 인 971.60 유로를 아프리카의 불우한 에이즈 어린이 환자들을 위해 함 성당에 전달 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254.93 유로는 본당 사목회의를 거쳐 불우 이웃 성금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 12월달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민영숙 (Fr. Rueders) 자매님, 사민기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그리고 서민주 (글라라)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김희용 (안젤리코) 형제님이 지난 12월 9일, 베를린 한인공동체에서 마산교구 교구장 주교님이신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으로부터 견진성사를 받았습니다. 견진성사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청소년분과에서 주최한 자선음악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이번 자선음악회의 총 수익금 1264.50 유로는 함부르크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Hamburg Caritas Verband 의 Petra 수녀님께 전달되겠습니다.
( 친교실 및 부엌 보수공사로 인해 중단 되었던 주일 커피 친교시간이 12월 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 가톨릭 출판사에 주문된2008년 본당 달력을 각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 2008년 매일미사 책을 신청 받습니다. 새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월 중순까지 김진호( 프란치스코 )부회장님 또는 허채열( 크리스티안) 회장님께 신청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독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 본당 송년잔치가 12월29일(토)18시 Danzigerstr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송년 행사에 교형 자매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믿음의 샘 꾸리아와 성령기도회에서 알려 드립니다. 매주 주일 미사전 14시 30분에 함성당에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월
	독  서  (비둘기 반)
	제 병 봉 헌
	커 피 봉 사

	  6 일


	손대조 (요셉)             
강순행 (말가리다)            
	정명옥 (살로메)
한선지 (아나벨)
	성령 기도회 

	 13일


	김치수 (도밍고)

김영희 (클라우디아) 
	허길조 (안들레아스)
이명자 (가밀라)
	예사모 반

	 20일
	한말조 (마리안나)

권지연 (안드레아)
	홍경영 (요한)
손영숙 (유스티나)
	둥글레 반

	 27일
	이순자 (마리아)

강신행 (토마스)
	허채열 (크리스티안)
김영난 (엘리자벳)
	햇빛 반


	주일 봉사자 안내


☻  다음달  독서는 살롬 반 입니다.
1월 전례 및 행사

	1월
	요일
	내                                 용

	1. 
	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신년미사

	2. 
	수
	

	3. 
	목
	

	4. 
	금 
	

	5. 
	토
	

	6. 
	일
	 주님공현  대축일 

	7. 
	월
	

	8. 
	화
	

	9. 
	수
	

	10. 
	목
	

	11. 
	금
	

	12. 
	토
	

	13. 
	일
	  주님 세례 축일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연중 제 2 주일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연중 제 3 주일         주님 봉헌 대축일                   본당 결산 총회

	28. 
	월
	

	29. 
	화
	

	30. 
	수
	

	31. 
	목
	

	기     타       .     .       

	                 22일 서정범(세례자 요한) 본당신부님 사제서품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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